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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인천시, 저어새 핵심서식지 환경보전에 앞장 

- 인천 저어새 공존협의체, 28일 서식지 보전활동 진행 -

인천 저어새 공존협의체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서식지 보전과 시민

의 인식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. 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시를 비롯해 국립생태원, 한강유역환

경청, 서울동물원, 저어새NGO네트워크 등 1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

하는 인천 저어새 공존협의체*가 28일 저어새 서식지 보전 활동을 진

행했다고 밝혔다.

 * 인천 저어새 공존협의체(10개 기관·단체) : 인천광역시, 국립생태원, 한강유역환경청, 서울동물원, 

   동아시아-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(EAAFP), 저어새NGO네트워크, 한국물새네트워크, 영종환경연합, 

   생태교육허브물새알협동조합, 한국가스공사

저어새의 핵심서식지인 남동유수지 내 저어새 생태학습관에서 진행된 

‘우리마을 멸종위기종 챌린지’는 ▲생태·ESG교육 ▲저어새 섬 주변 

플로깅 ▲멸종위기종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. 

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저어새는 전 세계에 6,600여 마리만 살고 있는 

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, 우리나라 서·남해안은 전 세계 번식개체군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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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 이상이 집단 서식하는 핵심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높다.

인천 저어새 공존협의체는 2020년 12월 14일 발족 후, 각 기관 및 단체의 

협력으로 국내 저어새 번식지 모니터링, 서식지 보전, 구조·증식·방사 등 

멸종위기 저어새 보전을 위해 다차원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. 

한국가스공사의‘생물다양성 증진 ESG 환경보전사업’으로 남동유수지 

저어새 집단번식지 주변 울타리를 보완해 안전한 번식환경을 제공하는 

등 인천 지역 저어새 집단번식지 환경개선, 시민과학·시민모니터링 활

성화 및 시민 인식증진 활동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. 

현재,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에는 280여마리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으며, 

40여 마리 이상 부화된 상태다.

시는 남동유수지 내 ‘저어새 생태학습관’을 운영하고 있으며, 평일 

방문하면 탐조장비를 대여해 저어새를 직접 관찰 할 수 있다. 또한, 

인천시 깃대종(저어새, 금개구리, 점박이물범, 흰발농게, 대청부채)은  

저어새 생태학습관 인근 동막역(인천지하철 1호선)에서 영상과 사진으

로 만나볼 수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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